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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역의 기독교 유산에 주목하자. 

이번 여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 흘러온 기독교가 17~19세기 동안 어떻게 지켜지고 발전했는지 

총 12개 구성 자산에 녹아들어 있다. 차민경 기자 cham@traveltimes.co.kr

비밀스럽게 지켜온 기독교 

구로시마 마을
표면적으로는 불교 사원에 소속돼 있으면서 몰래 ‘마

리아 관음’에 기도하는 등 비밀스럽게 신앙 생활이 이

어져온 마을이다. 19세기 중반 목장 재개발 땅으로 이

주를 장려하면서 전국의 신자들이 구로시마에 모이게 

되고, 기독교 금지령 아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 다양

한 방식의 노력이 행해졌다. 금지령 해제 이후에는 전

통 가톨릭으로 복귀해 섬 중심부에 성당을 세웠다.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노자키시마의 마을 유적
기독교 신자들이 19세기 이후 일본 민족 신앙인 

신도 성지로 이주해 몰래 신앙을 지켜온 곳이다. 

사람이 살지 않았던 노자키시마 중심부, 남부 등 

2개 지역에 마을을 형성하게 되며 민족 신앙인 신

도를 믿는 것처럼 꾸며 기독교 금지령을 피했다. 

금지령이 풀린 이후에는 2개 마을에 각각 성당을 

세우고 평화로운 신앙 생활을 하게 됐다. 

주목 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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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나가사키 3일
항공 및 출발일 : 에어서울 
매주 금·일요일 

상품가 : 568,200원~

호텔 : 헨나호텔, 나가사키스카이호텔
특전 : 나가사키짬뽕, 원폭
자료관, 평화공원 관광, 하
우스텐보스 1DAY 프리패스 
포함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 없음

에어서울 타고 나가시키로 슝
나가사키를 가는 가장 편리한 길은? 에어서

울의 직항 노선을 이용하는 것! 현재 에어서

울이 인천-나가사키 노선에 주3회(화·금·

일요일) 취항하고 있다. 

나가사키에서 개봉박두! 

세계문화유산 등재 앞둔 유적지는 어디?

2세기 동안 지켜온 신념 

오우라 천주당
나가사키 항구와 접한 언덕길에 있는 오우라 천주당

은 1864년 일본의 개항 이후 일본을 찾은 선교사가 

세운 성당이다. 기독교 금지령으로 몰래 신앙을 지켜

온 신자들이 무려 2세기만에 선교사와 만난 장소이기

도 하다. 이 만남은 ‘신도발견’이라 하며 신자들이 전

통 가톨릭으로 복귀하거나 일본의 전통종교와 일반 

사회와 공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 

토착 종교와 기독교의 만남 

히라도 성자와 마을
기독교 이전, 산을 숭배했고 동시에 기독교 금지령 기

간 동안에는 이전부터 숭배해왔던 야스만다케에 가톨

릭 신앙을 반영해 숭배해온 마을. 그리고 그들은 기독

교 금지령 초기에 가톨릭 신자들을 처형했던 나카에

노시마를 순교지로 성지화하기도 했다. 

나가사키 여행정보 궁금해요!
수세기 동안 이어진 일본의 기독교 역사와 

나가사키, 아마쿠사 지역의 기독교 관련 유

산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공

식 웹페이지(kirishitan.jp/en)를 방문해보자. 

인포메이션 센터 웹페이지(kyoukaigun.jp/

kr)에서도 관광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나카

사키현 전반에 대한 여행 정보를 얻고 싶

다면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

nagasakione)과 공식 블로그(blog.naver.

com/nagasaki_one), 그리고 나가사키현 웹

페이지(www.nagasaki-tabi.com/home)를 

방문하면 된다. 

고난 끝에 빛이 있으리 가시라가시마 마을
박해를 피해 이주해 온 기독교 신자들이 불교 지도자의 지휘 아래 무인도였던 가시라가시마에 터를 잡았다. ‘신

도 발견’ 이후에는 섬의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지도자의 집을 ‘임시 성당’으로 쓰기도 했다고. 기독교 금지령이 

해제된 이후에는 임시 성당 근처에 성당을 세웠다. 

금지령에 맞서 싸우리

하라죠아토
일본 전국적으로 기독교 금지령이 내려지자 시마

바라 반도 남부와 아마쿠사 지역의 가톨릭 신자

들이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을 일으켰는데, 하

라죠아토는 이 난의 주무대였던 하라성의 성터다. 

반발에도 불구하고 에도 막부는 선교사 잠입 가능

성을 없애기 위해 포르투갈 상선의 입항을 금지시

키고 2세기가 넘도록 쇄국 정책을 펼쳤다.


